
•주일�예배
•섬김�예배
•수요�예배

주일�12:00��본당
주일�10:15��청소년부실
수요�20:00��본당

•주일학교예배

•청소년부예배
•청년부�예배

주일�12:00�별관
주일�12:00�별관
주일�12:00�별관
금요�20:00�본당

영유아/유치
유년/�초등

•키르기스스탄(다니엘�P)

•코소보(S00)

•독일�쾰른(N00)

•케냐(L00)

•베트남(L00)

•타지키스탄(L00)

•마다가스카르(B00)

::�온라인�헌금�시�입력�항목�::

십일조����­�Zehnte

감사헌금�­�Dankopfer�

주일헌금�­�(Sonntags)�Kollekte

월정헌금�­�Monatskollekte�

선교헌금�­�Spende�f.�Mission�

건축헌금�­�Spende�f.�Kirchenbau

��제39권��20호��2024년�5월�19일��

인도자:�한성호�목사

예레미야�29:11�여호와의�말씀이니라�너희를�향한�나의�생각을�내가�

아나니�평안이요�재앙이�아니니라�너희에게�미래와�희망을�주는�것이니라

Jeremia�29:11��Denn�ich�weiß�wohl,�was�ich�für�Gedanken�über�
euch�habe,�spricht�der�HERR:�Gedanken�des�Friedens�und�nicht�des�
Leides,�dass�ich�euch�gebe�Zukunft�und�Hoffnung.

1. 오늘은�성령강림주일입니다.�식사�후�청년부,�청소년부�연합찬양�

집회가�있습니다.�(오후�2:30,�본당)

2. 오늘�성경훈련학교(BTS)은�청년부,�청소년부�연합찬양집회�후������

3:30�부터�진행합니다.

3. 청소년�초청�그릴을�위해�수고한�청년부에�감사를�드립니다.

4. 5월�제직회의�결의에�따라�임시공동의회가�6/2�주일예배�후에�

있습니다.������

5. 영유아부�학부모�간담회가�있습니다.�(6/2�오후�2:30)

6. 6월부터�점심식사는�비빔밥으로�준비됩니다.

7. 가정�심방과�기도를�원하시는�분들은�구역장님들께�신청해�주시기�

바랍니다.

8. 상반기�성경필사본을�오늘까지�제출해�주시기�바랍니다.�(민수기,�

제출:�고광진�집사)

9. 해외선교부�알바니아�단기선교�2차�신청마감은�6/2까지며�항공비가�

오를�경우�회비가�오를�수�있습니다.�(기간:�8/19-24,�장소:알바니아,�

부장:�박정애집사)

이승기

이재현

신진욱

유정훈

우승혜

이민성

유���샘

이승기�

오진주

6조,�자비

럭키세븐

7조,�양선

승진셀

5+9조,�온유

엘림셀

05.19

05.26

06.02

06.09��한��독��연��합��예��배

���※묵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도��� 다함께

��성�시�교�독����

다함께

인도자

���※찬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송�����

다함께

��찬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양�� 찬양부Lobpreis�

Lobpreis�

Glaubensbekenntnis

Wechsellesung 135�문

사도신경

621�장

����※신�앙�고�백��

��대�표�기�도����

��봉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헌���� 다함께

인도자

Gebet

Kollekte

Schriftlesung

��말�씀�선�포���� 한성호�목사

인도자

����※축�복��기�도�� 한성호�목사

��광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고���

다함께

������성가대Lobpreis

Predigt�

Abkündigungen

Schlusslied

Segen

이승기�안수집사�

85�장��

요한복음�14:16-20

너희�속에�계시겠음이라

191�장

※�표는�일어나서�예배를�드립니다.

��성�경�봉�독����

��찬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양��

���※찬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송�����

불같은�성령

<상반기�목회�일정>

����4/21-6/16��BTS�성경공부����

����5/28-6/11��이승재목사�일시�귀국�및�재입국(가족)

����6/9���한독연합예배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6/24-6/27��중동선교사대회�(헝가리)

����8/19-8/23��알바니아�단기선교���������8/26-9/13��담임목사�여름휴가



기도�제목

우물�안�개구리성령강림절,�오순절(五旬節,�Πεντηκοστή,�Pentecost)
�
오순절은�성령�강림을�기념하는�기독교�절기입니다.�어원은�50이라는�숫자로�예수님의�부활�이후�50일째�

되는�날에�성령이�강림한�것이�그�유래입니다.

성령강림�이전의�오순절은�유대인의�절기로서�칠칠절이라고도�하는데�성경에�기록된�유대인의�3대�절기인�

무교절�·�칠칠절�·�초막절�중의�하나로�모세가�시내산에서�하나님으로부터�십계명과�율법을�받으면서�

제정된�날입니다.

칠칠절의�문자적�의미는�이스라엘�농경�문화에서�비롯되었는데,�초실절에�첫�수확을�시작하여,�7주에�걸쳐�

밀을�수확하고�처음�수확한�밀로�만든�두�개의�빵을�바치는�절기입니다.

그러나�기독교에서는�예수님의�부활로부터�50일째�되는�날,�그의�제자들이�함께�모여�기도할�때�성령이�

강림하고,�모인�사람들이�성령충만하여�방언으로�말씀을�전한�사건을�기념하는�절기입니다.

그래서�이�날을�성령강림대축일,�성령강림절,�또는�성령강림주일이라고�부릅니다.

성령강림절,�오순절에�대한�사도행전�2장�1-4절의�말씀입니다.

‘오순절�날이�이미�이르매�그들이�다같이�한�곳에�모였더니�홀연히�하늘로부터�급하고�강한�바람�같은�

소리가�있어�그들이�앉은�온�집에�가득하며�마치�불의�혀처럼�갈라지는�것들이�그들에게�보여�각�사람�위에�

하나씩�임하여�있더니�그들이�다�성령의�충만함을�받고�성령이�말하게�하심을�따라�다른�언어들로�말하기를�

시작하니라’

이와�같이�바벨탑�사건으로�혼잡하게�된�인류의�언어가�통일된�인류�최초의�사건이�오순절에�있었습니다.

구약의�절기였던�칠칠절이�하나님께�십계명과�율법을�받은�날이라면,�오순절은�약속된�성령을�주셔서�

방언의�능력으로�이방인에게도�복음이�전파된�날입니다.

성령이�임하자�하루에�3천명,�5천명씩�구원을�받아�교회에�큰�부흥이�일어나�오순절을�사실상�기독교�

초대교회의�성립일이라고�주장하기도�합니다.

중요한�사실은�오순절�이전에는�이방인들에게�거의�복음이�전해지지�않았는데�이는�사도들�조차도�

유대인들에게만�복음을�전했기�때문입니다.

그�이유로는�초대교회�그리스도인들이�대부분�유대인이었기에�언어적인�어려움도�있었을�것이지만�

제자들이�‘너희는�가서�모든�민족을�제자로�삼아’라는�주님의�말씀을�이해하지�못했기�때문일�것입니다.

그러나�오순절을�기점으로�제자들,�사도들의�태도는�완전히�달라졌습니다.

제자들의�삶은�성령받고�권능을�받아�모든�핍박을�이겨내고�복음�전파를�위해�수고하기를�죽기까지�

감당하게�되었습니다.

이것이�하나님의�백성이요�그리스도의�제자인�성도가�성령충만을�받아야�하는�이유입니다.

1.�예수님을�왕으로�인정하고�우리�삶의�주인이�주님이심을�고백하게�하소서.

2.�흔들리는�세상의�가치를�추구하고�맘몬을�숭배하는�믿음이�아닌�견실하여�흔들리지�않는�믿음으로�살게�

하옵소서.

3.�구원의�감격�속에�인내와�감사로�영적�경주에�힘쓰게�하옵소서.

4.�하나님의�말씀에�순종하고�세상과�타협하지�않게�하시고�불의를�행하지�않게�하옵소서.

5.�우리�가정이�하나님의�통치가�이루어지는�하나님�나라의�모형이�되게�하옵소서.

6.�마인츠중앙교회가�하나님�나라의�비젼�‘먼저�하나님의�나라와�그의�의를�구하는�교회’되게�하옵소서.

7.�믿음으로�구원을�얻은�성도로서�사랑,�희락,�화평,�오래참음,�자비,�양선,�충성,�온유,�절제�성품의�열매와�

순종하는�행위의�열매를�더�풍성하게�맺게�하옵소서.

8.�예배공동체,�다음�세대에�믿음을�전승하는�신앙공동체,�가족공동체,�문화공동체,�선교공동체로�세워지게�

하옵소서.

9.�2024년�아비투어를�보고있는�자녀들에게�성령의�지혜와�총기로�충만하게�하사�잘�마무리하게�하옵소서.�

(이민호,�김윤찬)

10.�김나윤성도와�태아에게�건강과�평안을�주옵소서.

11.�선교사님의�삶을�지키시고�주의�말씀과�은혜로�복음전파에�충성할�수�있도록�건강주시고�모든�필요를�채워�

주옵소서.

예수님의�이름으로�기도합니다.

어떤�틀�속에�하나님을�가둬놓지�마세요.

왜냐하면�그�틀은�제한적이지만�하나님은�무한하시니까요.�

-�C.S.�루이스

Don't�think�of�God�in�terms�of�forms,�because�forms�are�limited�and�God�is�unlimited.�

�-�C.S.�Lewis

우물�안의�개구리는�자기가�보는�세상이�전부인�줄�알고�우물�밖의�넓고�넓은�세상이�있는�것을�알지�

못합니다.�마찬가지로�우리는�하나님을�전지전능하신�하나님이라고�말은�하면서�실제로는�하나님을�자기�

머리로�생각하는�만큼으로�제한하면서�살아갑니다.

민수기�11장에�보면�이스라엘�백성들이�광야생활�중에�고기를�달라고�아우성쳤습니다.

하나님을�의심하고�환경을�두려워하며�심지어�하나님을�대적하고�반역했습니다.

지도자�모세�또한�이런�모습을�보면서�잠시�두려워하며�흔들렸습니다.

‘하나님,� 이� 많은� 사람들에게� 고기를� 먹이려면� 바다의� 고기를� 다잡아도� 땅의� 우양을� 다� 잡아도�

부족하겠나이다‘��이때�하나님께서는�‘여호와의�손이�짧아졌느냐?‘라고�말씀하십니다.

우리가�바로�하나님의�손을�짧게�만드는�사람들입니다.�우리가�믿지�아니�할�때�하나님의�능력을�제한하게�

됩니다.


